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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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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Elderly Care Stress and Care Attitudes 
on Elderly Nursing Practi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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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P시에 소재한 G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노인간호경험이 있는 183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평균 2.96점, 돌봄 태도는 평균 3.56점 그리고 노인
간호실천의 평균은 3.36점이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성별, 노인간호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돌봄 태도는 연령, 직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
실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87, p=<.001),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
(t=6.830, p=<.00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5.2%이었다. 그러므로 노인간호 실천의 향상을 위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 돌봄 태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lderly care stress and care attitudes on the elderly nursing 
practi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183 nurses with experience in elderly care, 
working at G general hospital in P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20, 2023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WIN 27.0. The mean scores
obtained for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elderly nursing practice were 2.96, 3.56, and 3.36, 
respectively. Elderly care stress differed significantly with the gender and experience of elderly 
education, whereas care attitu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age and position. Moreo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elderly nursing practice when considering the age, work unit,
and position. Car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lderly nursing practice (r=.487, p=<.001) and 
was the greatest influencing factor (t=6.830, p<.001) of elderly nursing practi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5.2%. Our study indicates that strategic measures are required to foster positive car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actice of elderl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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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만성 질병도 증가하여, 2020
년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 이환자
가 54.9%로 나타났다[2]. 

노인의 만성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의 70.6%가 지난 1
개월 동안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 의원에 입원
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7.1%이었다[2]. 이
와같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병, 의원에 입원하는 노인
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부담 및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환자의 경우 복합적인 건강문제,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와상 상태로 직접 간호를 필요로 하고, 욕창, 요
실금, 장기적 유치도뇨 문제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지속적인 간호요구로 
인해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3]. 특히 노인환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의 저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간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항상 주의를 집중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커져 
스트레스를 받는다[4]. 

그리고 간호사는 노인환자들의 질병이환이 복합적이
며 중증도가 높고 위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간호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반복해서 치료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점과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5]. 

또한 간호사는 노인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간호의 부담
감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와 비협
조적인 보호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호자는 노
인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
협조적이거나 권위적인 보호자의 태도 등으로 간호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다[4]. 

이와같이 간호사의 노인환자 간호로 인한 누적된 스트
레스는 노인간호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간호업무 수행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노인간호의 질적 향
상을 방해하게 된다[6].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간

호사라 하더라도 노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
트레스가 과도하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그러므로 노인간호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8]. 이
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인간호
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간호 스트레스 정도와 노인간
호 스트레스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태도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행위로, 노인 돌봄 태도는 노
인간호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9]. 노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
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0].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상
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며, 노인 간호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12]. 그러므로 노인에게 질 높은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노화 과정과 질병 특성에 관한 지식, 노인의 특성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8]. 

그리고 노인 대상자에게 노인간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
서는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노인 돌봄 태도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해서 노화에 대한 
이해 및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9]. 그
러므로 간호사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간호서
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간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
인에 대한 돌봄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간호실천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고유한 간호문제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노인간호실천은 간호사들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
적, 심리적 측면의 직접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
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종합병원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중증도가 높은 노인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므로 간호요구와 중증도에 
맞춤화된 질적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15], 노인에게 양질
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노인 문제를 파
악하고 직접 간호를 실천해야 한다[8]. 그리고 질 높은 
노인간호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련 간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전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0]. 그러므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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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천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하여 노
인의 질적인 삶, 건강권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16].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간호 실천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돌봄 태도 [12,17], 지식과 태도[17], 공
감력[17], 의사소통과 간호 근무환경[18] 등이 있다. 특
히 노인간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8,19,20]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종합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
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한 중
증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노
인간호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
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

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
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파악한다.

3)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간
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

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P시에 소재한 G 종합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직접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하는데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설문 작성 중이나 작성 후에 연구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하며, 수
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보관 기간이 
끝나면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에게는 S사 커피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에 관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는 수술실, 응급실, 외래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
력 .95,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6개
(성별, 나이, 근무부서, 임상경력, 직위, 노인환자 교육경
험), 노인간호 스트레스 1개, 노인 돌봄 태도 1개, 노인간
호 실천 1개로 총 9개를 투입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5명에게 설
문 조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18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노인간호 스트레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Kim과 Gu[21]의 도구를 Choi

와 Lee[22]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3문
항으로 노인간호 업무 스트레스(7문항), 노인환자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 보호자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와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6이었다. 

2.3.2 돌봄 태도
돌봄 태도는 Sanders 등[23]이 개발한 노화 의미 분

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4]이 개발한 도구를 기
반으로 Joung과 Hyun[9]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노인에 대한 감정과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를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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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are stress Care attitude Nursing practice

M±SD t /F(p) M±SD t /F(p) M±SD t /F(p)

Gender
Female 172(94.0) 2.96±0.34

0.73(.046)
3.56±0.41

0.85(.395)
3.37±0.41

1.31(.194)
Male 11(6.0) 2.89±0.84 3.46±0.38 3.20±0.38

Age(years)
≤29a 52(28.4) 2.88±0.39

2.38(.095)
3.49±0.36

6.12(.003)
a,b<c†

3.30±0.52
3.48(.033)

a,b<c†30∼39b 78(42.6) 2.97±0.30 3.50±0.42 3.31±0.36

≥40c 53(29.0) 3.02±0.34 3.72±0.38 3.48±0.33

Work unit

Medical warda 53(29.0) 2.89±0.37

1.72(.147)

3.60±0.40

2.17(.074)

3.47±0.51

2.62(.037)
d<a†

Surgical wardb 31(16.9) 2.99±0.29 3.57±0.40 3.36±0.34
Comprehensive

care wardc 43(23.5) 3.02±0.32 3.60±0.34 3.34±0.31

Intensive Care Unitd 30(16.4) 2.88±0.36 3.37±0.42 3.18±0.42

Hemodialysis unite 26(14.2) 3.05±0.33 3.63±0.45 3.34±0.33

Work career
(years)

≤5 71(38.8) 2.90±0.37

1.45(.230)

3.50±0.37

2.50(.061)

3.30±0.49

1.63(.182)
6∼10 52(28.4) 3.02±0.32 3.54±0.47 3.34±0.38
11∼15 22(12.0) 3.00±0.31 3.53±0.25 3.40±0.26

≥16 38(20.8) 2.96±0.32 3.72±0.41 3.47±0.35

Position

Staff nursea 144(78.7) 2.95±0.35

0.13(.875)

3.53±0.40
5.63(.004)

a,b<c†

3.31±0.42
5.53(.005)

a<c†Charge nurseb 28(15.3) 2.97±0.30 3.55±0.31 3.48±0.32
Head nursec 11(6.0) 3.00±0.34 3.95±0.44 3.65±0.22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Yes 149(81.4) 2.98±0.33
2.10(.037)

3.58±0.42
1.64(.102)

3.37±0.36
0.90(.367)

No 34(18.6) 2.85±0.36 3.46±0.33 3.30±0.58
†Scheffe,s test

Table 1. Difference of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로 구성하였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ung과 Hyun[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이었다.

2.3.3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실천은 Choi[14]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직접 간호를 
실천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항상 하고 있다“, ”가끔하고 있다‘, “ 하고 있지 않다”, 
“ 전혀 하고 있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 실천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Choi[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 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

인간호 실천의 차이는 t-test, ANOVA 그리고 사후 검정
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변
수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72명(94.0%), 남성이 11명

(6.0%) 이었으며, 연령에서는 29세 이하가 52명
(28.4%), 30세~39세가 78명(42.6%) 그리고 40세 이상
이 53명(29.0%) 이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는 내과계 
병동 53명(29.0%), 외과계 병동 31명(16.9%), 통합병동 
43명(23.5%), 중환자실 30명(16.4%), 혈액투석실 26명
(14.2%)이었다. 임상경력은 5년 이하 71명(38.8%), 6
년~10년 52명(28.4%), 11년~15년 22명(12.0%)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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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54.026 1.112 48.585*** 28.294 3.895 7.264***

Age
30∼39 0.426 1.141 0.033 0.373 -0.051 1.018 -0.004 -0.050

≥40 2.039 1.465 0.145 1.391 0.395 1.326 0.028 0.297

Work 
unit

Surgical ward -1.291 1.395 -0.076 -0.926 -1.142 1.242 -0.067 -0.919

Comprehensive
care ward -1.718 1.265 -1.115 -1.358 -1.872 1.126 -0.125 -1.662

Intensive
Care Unit

-4.280 1.424 -0.249 -3.006** -2.636 1.290 -0.153 -2.044*

Hemodialysis
Unit -2.175 1.562 -0.119 -1.393 -2.031 1.390 -0.111 -1.461

Position
Charge nurse 1.789 1.402 0.101 1.276 2.397 1.251 0.136 1.916
Head nurse 3.524 2.197 0.132 1.604 1.759 1.972 0.066 0.892

Care attitude 0.432 0.063 0.465 6.830***

F(p) 2.895** 8.432***

R2 0.343 0.552
Adjusted R2 0.117 0.305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Age:≤29, Work unit: Medical ward, Position: Staff nurse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lderly Nursing Practice                                             (N=183) 

고 16년 이상이 38명(20.8%) 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
사 144명(78.7%), 주임간호사 28명(15.3%), 수간호사 
11명(6.0%) 이었다.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9명(81.4%)이었다(Table 1).

3.2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96±0.34점,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3.56±0.40점 
그리고 노인 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3.36±0.41점이었
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간
호 업무 스트레스 2.71±0.41점, 노인환자로 인한 스트
레스 2.94±0.41점 그리고 보호자로 인한 스트레스 
3.19±0.4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Characteristics  M±SD

Care stress(total) 2.96±0.34

    Nursing tasks 2.71±0.41

    Geriatric patients 2.94±0.41 

    Family protector 3.19±0.48 

Care attitude 3.56±0.40

Nursing Practice 3.36±0.41

Table 2. Score of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N=18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성별(t=0.73, p=.046)과 노인간
호 교육 이수 여부(t=2.10, p=.03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태도는 연령 (F=6.12, p=.003)과 직위
(F=5.63, p=.004)에서 그리고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F=3.48, p=.033), 근무부서(F=2.62, p=.037), 직위
(F=5.53,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 

3.4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과의 상관관계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과의 
상관관계에서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r=.487, p=<.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s 
 Care 
stress

Care
attitude 

Nursing 
practice

r(p) r(p) r(p)

Care stress 1
Care attitude .050(.500) 1

Nursing practice .020(.790) .487(<.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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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노인간호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연령, 근무부서, 직위와 돌봄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
였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0.4∼0.8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는 1.2∼2.1로 
10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49로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모형1에서 연령과 근무부서, 직위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간호 실천의 변량을 34.3% 설명하였으며, 근무
부서에서 중환자실(t=-3.006, p=<.01)이 영향요인이었
다. 모형2에서는 돌봄 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1에 비해 노인간호 실천의 변량을 20.9% 더 
설명하여 55.2%이었으며, 돌봄 태도가 (t=6.830, 
p=<.001)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인 것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
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영향요인을 파악
하여,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
점 만점에 평균 2.96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Yoo[19] 연구의 2.95점, Nam 등[25] 연구의 
2.93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와같이 종합병원 간호사가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받
는 것은 노인환자는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중증
도가 높아 간호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며, 노인환자의 문
제요인을 사정하고 전문적인 임상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
무수행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26]. 또한 노인환자들
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직접 간호가 많
고 높은 집중도를 요하며, 인지기능 장애나 청력 장애로 
여러번 반복해서 설명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스트레스가 많다[27]. 그러므로 간호사의 노인
간호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적정한 배치, 엄부 분담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20], 노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를 원
활히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26]. 

노인간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보호자와 관련
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환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순이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8,19,28] 결과와 일치한다. 보호자와 관련된 스트
레스 문항 중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인 보호자를 대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그다음이 ‘보호자로 인해 
간호업무가 방해될 때’, ‘보호자가 간호사의 지시 및 충
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려면 노인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관리되어야 한다[7]. 그러므로 간호
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환
자 보호자 요인에 대한 관리 및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보
호자를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 구축 등이 필요하다[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여성과 노인
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간호
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선행연구[8,19,20]
에서는 성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
이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
복연구를 통해 확인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
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ark[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왜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은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
된다.

노인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는데, 
이는 Kang 과 Jeong[12] 연구의 3.39점과 비슷한 결과
이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won[29]의 3.89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자의 근무지가 종합병원으로 급성기 질병을 중심으로 치
료와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처럼 노인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는 업무환경에서 노인에 대해 익숙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29]. 그러므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
고 노인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사의 노인의 돌봄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며 이를 
위해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노화 과정
이나 질병의 특성에 대한 지식, 노인의 특성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8]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태도는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Kim과 Kwon[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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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40세 이하에서 돌봄 태도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
의 대상자의 연령이 20대가 28.4%, 30대가 42.6%로 비
교적 젊은층으로 노인과의 접촉의 기회가 적고 노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태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7] 노인 돌봄 태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층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인간호 
관련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위에서는 수간호사의 돌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Kim과 Kwon[29]의 연구에서는 직위에 따라 차
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간호사의 돌봄 태도가 높은 
것은 수간호사들은 대부분 임상경력이 많아 노인환자 간
호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36점으로 Kang
과 Jeong[12] 연구의 3.21점, Park[20] 연구의 3.2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Kim과 Kwon[29] 연구의 3.63점보다는 낮았
다. 이는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식사, 이동하기 등 일
상생활을 돕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급성기 질병을 중심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인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역할의 차이[20]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는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 
간호실천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세 이상, 내과계 병동, 수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이 높았다. 선행연구[12,18,29]에서도 40
세 이상에서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Kim과 Kwon[29]
의 연구에서도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노인간호 실천이 높
아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다. 이는 연령이 많고 직위가 높
은 간호사들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해 노인환자들을 접
할 기회가 많아 노인간호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이 높았는데, Choi[14]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내과계 병동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노인환자 간호 경
험이 많기 때문에 노인간호 실천이 높은 것을 생각된다.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와 노인 간호실천과의 
상관관계에서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2,17,29] 결과와 일치

한다. 즉, 노인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 간호사
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Jeong[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간호 수행도가 높으며[29],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차원 및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넘어 노인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
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30]. 또한 종
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노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17]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
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
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영향요인을 파악
하여,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96점이었으
며, 하위영역에서는 보호자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여성과 노인간호 관련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고, 연
령이 많고 직위가 수간호사인 경우 노인 돌봄 태도가 높
았다. 노인간호 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36점이었으
며, 40세 이상, 내과계 병동, 수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
이 높았다.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 실천에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 증가
로 인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노인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
한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향상시켜 노인간호 실천을 잘 
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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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
를 통해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
간호 실천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비교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 긍정적
인 돌봄 태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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